
“감사의� 회복”

  오늘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에 귀를 기울
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
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
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을 교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광
야를 벗어나 이제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축복과 격려 대신, 아주 
엄한 경고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
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자녀, 안정이라는 선물에 취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안도감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교만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병을 이기고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한 단어를 반
복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우리를 노예 땅이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위험한 광
야를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 건강 때문에 고통받았던 때, 관계 속에서 눈물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
님이십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풍요 
속에서 겸손할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18절
은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와 능력, 좋은 기회들은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감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풍성한 음식과 기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단순히 배부른 명절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인도하시고 모
든 것을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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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신명기  8 : 11~18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_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_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돗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